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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의 폭염 증가 추세, 대도시 넘어서
- 지난 48년간, 중소도시 폭염은 10년당 1.8일 증가해 대도시의 증가 추세(1.6일)를 넘어섬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지난 48년간(1973∼2020년)의 우리나라 30곳*의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도시화 효과가 기온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대도시 8곳(인구 100만 이상), 중소도시 8곳(인구 30만 이상), 비도시 14곳(인구 10만 내외)

   [도시화 효과]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10년당 0.37℃ 상승

하였고, 기온 상승의 약 24∼49%는 도시화 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소도시의 도시화 효과는 29∼50%로 대도시의 22∼47%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 증가 추세가 1990년대 이후에 정체되었으나, 

중소도시의 인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 48년 동안 매 10년당 기온 상승 경향은 대도시는 +0.36℃, 중소도시는 +0.38℃

  [폭염] 같은 기간 폭염 발생 빈도의 증가 경향은 매 10년당 중소도시에서 1.8일 

증가하여 대도시(1.6일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접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폭염 발생 빈도의 증가 경향을 직접 비교한 경우에도 중소

도시의 증가 폭이 비교적 컸다. 

     ※ 구미(+2.7일)>대구(+2.2일), 청주(+1.7일)>대전(+1.1일), 포항(+1.1일)>울산(+0.5일)

□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최근 중소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 폭염이라는 

극한 현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라며, “기상청은 온난화에 

따른 극한 현상 등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48년간(1973~2020년) 도시 규모별 기온 변화

       2. 도시 규모별 폭염일 발생 빈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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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48년간(1973~2020년) 도시 규모별 기온 변화

○ 인구 수에 따른 도시 규모 구분

도시 

규모

대도시 (8개)
(인구 100만 이상)

중소도시 (8개)
(인구 30만 이상)

비도시 (14개)
(인구 10만 내외)

해당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울산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제주 구미 진주 원주

제천 통영 양평 영천 남원 부여 강화 

금산 영덕 산청 보은 임실 성산 추풍령

○ 지난 48년간 중소도시 > 대도시 > 비도시 순으로 평균기온 상승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중소도시의 도시화 효과가 대도시에 비해 뚜렷한 것으로 추정

도시 규모
도시

비도시
도시 평균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기온 상승량
(℃/10년) 0.37 0.36 0.38 0.23

도시화 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 추정치*

(℃/10년) 0.09~0.18 0.08~0.17 0.11~0.19 -

전체 기온 상승량에 대한 도시화 효과의 기여도
(%) 24~49 22~47 29~50 -

* 김진욱 외 (2021)1)의 도시화 효과 분석 방법 중 3종(C03, O04, K11)의 결과

○ 대도시는 1990년대 이후 성장 정체, 중소도시는 최근까지 성장 지속

 - 대도시의 인구 비율은 1990년대에 약 52%로 최고점 기록 후 다소 감소, 
중소도시의 인구 비율은 최근에 약 31%로 최고점 기록

 - 도시와 비도시 사이의 기온 편차의 증가추세는 전반기 24년(1973-1996년)에 
대도시에서 크고, 후반기 24년(1997-2020년)에는 중소도시에서 더 커짐

< 인구 비율 변화 (1960∼2020) > < 도시와 비도시의 기온 편차 변화 (1973∼2020) >

1) 김진욱, 변영화, 김진원, 김연희. (2021). 최근 우리나라 도시 인구 변화에 따른 도시화 효과 특성.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6) : 677-689.



붙임 2  도시 규모별 폭염 발생 빈도 변화 비교

○ 지난 48년간 중소도시에서 폭염일* 발생의 증가추세가 가장 뚜렷

 -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도시에 비해 폭염일 증가 추세가 약 1.5배

 - 특히 중소도시에서 10년당 폭염일 증가 폭이 +1.8일로 대도시의 증가 폭 
+1.6일에 비해서 큼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날의 일수.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방법 기준(기상청, 2021)

< 평균기온 상승 추세 (1973-2020년) > < 폭염일 증가 추세 (1973-2020년) >

 - 인접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폭염일 발생 빈도 증가추세를 비교한 결과, 
각각의 중소도시에서 인근 대도시보다 증가추세가 더 뚜렷함

도시 폭염일 변화 (일/10년)
폭염일 발생 빈도 (일)

전반기
(1973~1996년)

후반기
(1997~2020년)

대구 (대도시) +2.2 23.6 → 26.6
(+13%)

구미 (중소도시) +2.7
14.2 → 20.1

(+42%)

대전 (대도시) +1.1 11.8 → 11.3
(-4%)

청주 (중소도시) +1.7
13.7 → 13.8

(+1%)

울산 (대도시) +0.5 14.5 → 14.0
(-3%)

포항 (중소도시) +1.1
15.5 → 17.3

(+12%)

* 기상관측소 간 직선거리가 50㎞ 이하인 지역 비교 (대구-구미, 대전-청주, 울산-포항) 


